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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조직의 변동 - 경민장(警民長), 구장(區長),  

이장(里長) 그리고 감관(監官), 순사(巡査) 

 

도순동의 조직1) 

 

○ 새마을운동(1970년) 이전까지, 도순동은 농가 150가호, 비농가 50가호, 인구 

1천 명으로 구성되었다. 비농가는 노동력이 없는 늙은이가 사는 가호라는 

말이다.   

○ 도순동은 향사(鄕舍)를 중심으로 북쪽은 ‘웃동네’, 남쪽은 ‘알동네’, 두 개의 

동네로 구성되었다.   

○ 일제강점기 이전까지 도순동에는 ‘수으뜸’2), ‘부으뜸’3), ‘삼으뜸’4)을 두었

었다.  

○ 도순동에서는 “향당(鄕黨)엔 막여치(莫如齒)5)요, 조정(朝廷)엔 막여작(莫如爵)6)”

이라는 말도 전승되었다.  

○ ‘수으뜸’이 유고(有故)하였을 때는 ‘부으뜸’이 ‘수으뜸’이 되었고, ‘삼으뜸’이 

‘부으뜸’이 되었고, ‘삼으뜸’은 향회에서 선출하여 선임하였다.  

○ ‘으뜸’ 세 사람의 뜻에 따라 ‘경민장’(警民長)7)과 ‘감관’(監官)8)을 지명(指名)하였다.  

○ 경민장(警民長)은 ‘하인’(下人), ‘감관’9)은 ‘케파장’10)을 거느렸다.  

○ ‘으뜸’이 사망하였을 경우, 마을 사람 모두가 ‘상뒤꾼’11)이 되어 장사(葬事)에 

참여하였다. 이를 “도향(徒鄕) 청한다”고 하였다. 

○ 보통 마을 사람들이 사망하였을 경우, 상가(喪家)의 해당 동네 ‘상뒤꾼’만 참

여하여 장사(葬事)를 치렀다. 이를 “‘골’ 청한다”12)고 하였다.   

 

제주 사회 문화변동의 흐름과  

생활사 기록화 방법

1)     2010년 2월 26일, 서귀포시 도순동 임남용(1926년생, 남) 씨에게 가르침 받았다.  

2)      ‘수으뜸’은 “마을의 어른이 되는 사람 중에서 우두머리”라는 말.  

3)      ‘부으뜸’은 “마을의 어른이 되는 사람 중에서 우두머리 다음 우두머리”라는 말. 

4)      ‘삼으뜸’은 “마을의 어른이 되는 사람 중에서 우두머리 다음다음 우두머리”라는 말. 

5)      향당 막여치(鄕黨莫如齒)는 “고향마을에서는 나이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는 뜻으로 명심보감

(明心寶鑑) 준례편(遵禮篇)에 나오는 말이다.  

6)      조정 막여작(朝廷莫如爵)은 “조정에는 지위보다 좋은 것이 없다.”는 뜻으로 명심보감(明心寶鑑) 

준례편(遵禮篇)에 나오는 말이다.  

7)      ‘경민장’(警民長)은 “조선 시대에, 지방의 동리에서 호적에 관한 일과 그 밖의 공공사무를 책임진 

사람”이라는 말. 

8)      ‘감관’은 “조선 시대에, 제주도 마을에서 분쟁 소지가 있는 일을 관장하며 재판권을 행사하는 사

람”이라는 말. 

9)      ‘감관’은 “조선 시대에, 제주도 마을에서 분쟁 소지가 있는 일을 관장하며 재판권을 행사하는 사

람”이라는 말. 

10)    ‘케파장’은 “마을 공동목장이나 일정한 농경지를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말. 달리 ‘유사’(有司)라

고 이르는 수도 있었다.  

11)    ‘상뒤꾼’은 “주로 장사 때 가족이나 친척을 제외하고, 장사를 치르기 위해 동원된 동네 사람들”이

라는 말. ‘상뒤꾼’들은 상여 운반에서부터 산소를 만드는 일까지 장사(葬事)에 따른 작업을 공동

으로 전부 하게 된다.  

12)    ‘골 청다’는 “동네 사람들은 청하여다가 장사를 치른다”라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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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관’과 ‘케파장’13) 

 

○ ‘감관’(監官)은 조선 시대에, 제주도 마을에서 분쟁 소지가 있는 일을 관장하

며 재판권을 행사하는 사람이라는 말이다. ‘케파장’은 마을 공동목장과 그 

주변 농경지를 관리한 값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말이다. ‘케파장’을 달리 

‘유사’(有司)라고도 하였다.   

○ ‘새왓’14)의 ‘새’15)는 보통 동짓달 초순에 베어들였다.  

○ 도순동 이장과 ‘감관’이 의논하여 베어들이는 날을 결정하였다. 이를 ‘새허

치’16)라고 하였다. 

○ ‘감관’은 도순동 사람 중에서 간곤(艱困)한 사람을 ‘케파장’으로 선임(選任)하

였다.     

○ ‘케파장’은 목축지(牧畜地)와 그 주변 ‘촐왓’17), ‘새왓’18), ‘곡석밧’19)을 간수

(看守)하였다.  

○ ‘곡석밧’은 상강(10월 23일경) 까지, 그리고 ‘새왓’20)은 ‘새’21)를 베어들일 때까

지 간수(看守)하였다.  

○ ‘케파장’은 입하(5월 5일경)부터 상강(10월 23일경)까지 매일 목축지의 돌담을 수

축(修築)하는 등 목축지를 관리하였다.  

○ ‘케파장’의 보수(報酬)은 다음과 같았다.  

○ ‘다간쉐’22)와 ‘사릅쉐’23)는 한 마리당 1년에 ‘대승’24) 2되를 받았다.  

○ 그 이상 ‘큰쉐’는 1년에 보리 ‘대승’25) 4되를 받았다.  

○ ‘케파장’이 보수(報酬)로 받은 보리 겉곡 중에서, 여덟 섬은 ‘케파장’26)이 차

지하였고, 그 나머지는 마을이 차지하였다.  

○ ‘케파장’이 ‘새왓’27)과 ‘촐왓’28)의 관리비는 다음과 같았다.   

○ ‘감관’은 ‘새왓’29)과 ‘촐왓’30)을 답사(踏査)하여 밭의 크기와 작황(作況)에 따라 

관리비를 결정하였다. 관리비를 ‘켓보리’라고 하였다.  

○ ‘촐’31)은 추분(9월 23일경) 때 거두어들였다.  

○ ‘케파장’이 받은 ‘켓보리’는 보리 여섯 섬 정도가 되었다. ‘켓보리’는 그 이상 

거두더라도 마을에 반납하는 일은 없었다. 

 

13)    2008년 3월 20일, 도순동 임남용(1926년생, 남) 씨에게 가르침 받았다.  

14)    ‘새왓’은 “초가지붕을 덮는 풀인 ‘새’(띠)를 생산하는 밭”이라는 말. 

15)    ‘새’는 “초가지붕을 덮는 풀인 띠”라는 말.  

16)    ‘새허치’(-許採)는 “‘채취를 허락하다’의 뜻으로 초가 지붕을 덮을 띠를 정해진 동안 금지했다가 

그것을 해지(解止)하다”라는 말. 

17)    ‘촐왓’은 “마소의 월동 사료인 ‘촐’을 가꾸거나 자라는 밭”이라는 말. ‘촐’은 주로 겨울에 말이나 

소에게 먹이는 마른 풀이라는 말이다. ‘촐’은 ‘촐왓’이라는 일정한 밭에서 생산하였다. 

18)    ‘새왓’은 “초가지붕을 덮는 풀인 ‘새’(띠)를 생산하는 밭”이라는 말. 

19)    ‘곡석밧’은 “곡식을 심어 가꾸는 밭”이라는 말. 

20)    ‘새왓’은 “초가지붕을 덮는 풀인 ‘새’(띠)를 생산하는 밭”이라는 말. 

21)    ‘새’는 “초가지붕을 덮는 풀인 띠”라는 말.  

22)    ‘다간쉐’는 “두 살짜리 소”라는 말. 

23)    ‘사릅쉐’는 “세 살짜리 소”라는 말. 

24)    ‘대승’(大升)은 “10홉들이 되를 5홉들이 되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이라는 말. ‘대승’은 일제강점

기 때부터 제주도에 전승되었다.  

25)    ‘대승’(大升)은 “10홉들이 되를 5홉들이 되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이라는 말. ‘대승’은 일제강점

기 때부터 제주도에 전승되었다.  

26)    ‘케파장’은 “마을 공동목장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말. 달리 ‘유사’(有司)라고 이르는 수도 있었다.  

27)    ‘새왓’은 “초가지붕을 덮는 풀인 ‘새’(띠)를 생산하는 밭”이라는 말. 

28)    ‘촐왓’은 “마소의 월동 사료인 ‘촐’을 가꾸거나 자라는 밭”이라는 말. ‘촐’은 주로 겨울에 말이나 

소에게 먹이는 마른 풀이라는 말이다. ‘촐’은 ‘촐왓’이라는 일정한 밭에서 생산하였다. 

29)    ‘새왓’은 “초가지붕을 덮는 풀인 ‘새’(띠)를 생산하는 밭”이라는 말. 

30)    ‘촐왓’은 “마소의 월동 사료인 ‘촐’을 가꾸거나 자라는 밭”이라는 말. ‘촐’은 주로 겨울에 말이나 

소에게 먹이는 마른 풀이라는 말이다. ‘촐’은 ‘촐왓’이라는 일정한 밭에서 생산하였다. 

31)    ‘촐’은 “주로 겨울에 말이나 소에게 먹이는 마른 풀”이라는 말. ‘촐’은 ‘촐왓’이라는 일정한 밭에

서 생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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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두리의 변동과 주민자치의 좌절  

 

일제강점기 정부는 도두리(道頭里) 7개 동네를 2개 마을로 나누어지고 말았다. 

[도1] 도두리는 서동, 중동, 동동, 다호동, 사수동만을 남겨놓고, 도두리 상동과 백

개동은 내도리(內都里) 현사동(감은모살)과 함께 이호리(梨湖里)가 되었다. 그리고 도두

리 사람들이 자치적으로 선임하였던 ‘으뜸’[尊位], 경민장(警民長), 감관(監官)을 해직

시키고, 경민장 자리에 구장(區長), 감관 자리에 순사(巡査)를 배치하였다. 경민장과 

감관은 도두리 존위가 도두리 사람들의 뜻을 모아 선임(選任)한 사람이라면, 구장

과 순사는 일제강점기 정부에서 지명하거나 파견된 사람이었다. 마을 사람들의 뜻

이 존중되는 ‘마을 중심 사회 도두리’는 순식간에 ‘국가 중심 사회 도두리’가 되고 

말았다. 국가 중심 사회의 경찰 행정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었다.  

기유(己酉, 1909년) 12월, 도두리는 제주경찰서 낙성 의연금 10냥을 『동전설치구

별책(洞錢設置區別冊)』에 기록하였다32). 그리고 도두리 순사(巡査)가 대시(大屍)를 조사

하고 매장하면서 쓴 돈 31냥 6전 5푼을 『동전설치구별책』(洞錢設置區別冊)에 기록하

였다33).[도2] 이제 일제강점기 정부는 제주도 마을마다 의연금을 받은 돈으로 제주

경찰서를 세우기에 이르렀고, 마을마다 파견된 순사의 무력시위(武力示威)를 앞세워 

마을 중심의 제주 사회를 국가 중심의 제주 사회로 탈바꿈시켜 나갔다. 그리고 도

두리 어장을 소유하고 있는 어로 집단 구성원이 스스로 처리하던 ‘영장’을 ‘순

사’(巡査)가 처리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영장’ 처리 비용 31냥 6전 5푼은 마을의 

살림 밑천이었다. 마을의 살림 밑천으로 도두리 ‘영장’을 처리하였지만, 도두리 어

장은 도두리 소유가 아니고, 일제강점기 정부 소유가 되고 말았다.   

일제강점기 정부의 뜻에 따라 도두리 7개 동네가 도두리(道頭里)와 이호리(梨湖里)

로 분리되었듯, 본향당(本鄕堂)도 분리되고 말았다. 지금의 제주시 이호1동 ‘백개동’ 

32)    警察署落成損條 『동전설치구별책(洞錢設置區別冊)』. 

33)    巡査調査大屍埋葬時 『동전설치구별책(洞錢設置區別冊)』 

[도1] 일제강점기 이전 도두동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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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백개포구 동쪽 갯가에 본향당을 모셨다. ‘백개동’ 사람들은 이 본향당을 

‘붉은왕돌할망당’이라고 하였다. ‘붉은왕돌할망당’은 바닷가 바위와 팽나무를 의

지하여 마련하였다. 바위 앞에 시멘트로 제단을 축조하였고, 신목(神木)인 팽나무에

는 지전(紙錢)과 오색 천을 걸어두었다. 주위에는 잡석으로 높게 담을 에워 두른 뒤

에 틈새에 시멘트를 발라 보강하였다.34)  

‘붉은왕돌할망당’은 도두봉 허리에 좌정한 ‘송씨할망한집’에서 갈라온 본향당

(本鄕堂)이었다. ‘송씨할망한집’은 일제강점기 정부가 들어서기 이전, 도두리 사람

들의 물고, 호적, 생산을 차지하였던 본향당이었다. 일제강점기 정부가 들어선 이

후, 도두리 7개 동네가 분리되면서 본향당도 분리되고 말았다. 이 당에 모신 신은 

‘백개동’ 사람들의 물고, 호적, 생산을 차지한 본향당의 ‘당신’(堂神)이었다.   

 

 

[도2] 기유(己酉, 1909년) 12월, 『동전설치구별책』(洞錢設置區別冊)(일부)

34)    강정식, 「민속유적Ⅱ」『濟州市文化遺蹟分布地圖 解說集』(濟州市·濟州大學校博物館, 1998), 

368-3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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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산(草山)에서 목산(木山)으로 

 

제주도 한라산, 산방산, 곶을 제외한 오름을 포함한 산야는 원래 풀이 자라는 

‘초산’(草山)이었고, 한라산(漢拏山), 산방산(山房山), 그리고 ‘곶’은 나무가 자라는 ‘목

산’(木山)이었다. 제주도 사람들의 전통적인 ‘초산’ 이용을 ‘랑쉬오름’의 사례로 

대신하고자 한다. [도3] 

 

‘월랑동’35) 

 

○ 월랑동’은 행정구역상 세화리에 속한 ‘랑쉬오름’36) 주변에 있던 외딴 동

네 이름이라는 말이다.  

○ ‘월랑동’은 ‘랑쉬오름’37)과 ‘주그물곶’38)에 10여 가호가 거주하였다.  

○ ‘월랑동’ 사람들은 ‘빌렛물통’을 식수로 삼았고, ‘못’을 우마 급수용 우물

로 삼았다.  

○ ‘월랑동’ 사람들의 주된 생계 수단은 마소 가꾸기였다.  

○ ‘월랑동’ 사람들은 ‘제주사삼국가폭력사건’39)까지는 소 250마리, 말 200마

리를 가꾸면서 생계를 도왔다.  

[도3] 「별발조점」(別防操點),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

35)    1997년 12월 31일, 세화리 김병수(1917년생, 남) 씨에게 가르침 받았다.  

36)    ‘랑쉬오름’은 “구좌읍 세화리 산 6번지에 있는 ‘오름] 이름”이라는 말. ‘오름’은 화산이 폭발하

면서 만들어진 화산재로 된 낮은 산이라는 말이다.  

37)    ‘랑쉬오름’은 “구좌읍 세화리 산 6번지에 있는 ‘오름] 이름”이라는 말. ‘오름’은 화산이 폭발하

면서 만들어진 화산재로 된 낮은 산이라는 말이다.  

38)    ‘주그물곶’은 “‘랑쉬오름’ 남쪽이면서 구좌읍 세화리와 구좌읍 송당리 경계 지점에 있는 수림

지대”라는 말. ‘랑쉬오름’은 구좌읍 세화리 산 6번지에 있는 ‘오름’ 이름이라는 말이다. ‘오름’

은 화산이 폭발하면서 만들어진 화산재로 된 낮은 산이라는 말이다.  

39)    ‘제주사삼국가폭력사건’은 “1948년부터 1954년까지, 제주도에서 일어난 민중 항쟁에서 민간인

이 희생된 사건”이라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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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소를 ‘랑쉬오름’에 풀어놓고 먹이다가 ‘못’에 물만 먹였다. 

○ ‘랑쉬오름’ ‘굼부리’40)에는 ‘밧담’41)이 둘려 있는데, 이것은 백 씨 조방장

(助防將)이라는 사람이 ‘바령밧’42)으로 삼았던 곳이었다.  

 

‘아끈랑쉬오름’43) 

 

○ ‘아끈랑쉬오름’은 구좌읍 세화리 2593-1번지에 있는 ‘오름’ 이름이라는 

말이다. ‘오름’은 화산이 폭발하면서 만들어진 화산재로 된 낮은 산이라는 

말이다. ‘아끈랑쉬오름’ 서쪽에 ‘랑쉬오름’이 있다. ‘아끈랑쉬오름’은 

‘랑쉬오름’보다 작은 오름이라는 말이다. ‘아끈랑쉬오름’의 ‘아끈’은 ‘작

은’의 뜻으로 쓰이는 말이다.    

○ ‘아끈랑쉬오름’은 세화리 공동 소유 ‘촐왓’44)이었다.  

○ 세화리에서는 해마다 마을 사람들에게 ‘촐’45) 채취권을 팔아 마을 공금을 

마련하였었다.  

○ ‘촐’을 수확할 때 한 사람이 마을로부터 낙찰받았고, 여러 사람에게 돈을 모

아 대금을 마을에 물었다.  

○ 여러 사람이 ‘촐왓’을 나누고 각자 ‘촐’을 베었다.  

○ 일제강점기 한때 식목(植木)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 제주도에서 일주도로 포장이 한창일 때 돈 20만 원을 내면 속히 포장을 해

주겠다니, 15만 원을 받고 ‘아끈랑쉬오름’을 외지인에게 팔았다.  

○ 그리고 세화리 미역 어장을 해녀들에게 5년 동안 채취할 조건으로 팔아 5만 

원까지 마련하여 세화리 구간(區間)의 일주도로를 포장하였다. 

 

 

잠데(쟁기)에서 경운기(耕耘機) 시대로 

 

‘밧림’의 변천사46) 

 

○ ‘밧림’은 여름 농사로 밭벼나 조를 파종할 때 마소의 발로 밟아 지면을 고

르거나 흙을 덮는 일이라는 말이다.  

○ 삼달2리 강태춘(1932년생, 남) 씨는 ‘녹산장’47)에서 말 20, 30마리를 풀어놓고 

가꾸었다. 

○ 육지 사람들은 곡식 운반 목적으로 제주도에서 말을 사 갔다.  

○ 1970년대에 경운기가 나오면서부터 육지 사람들이 말을 사고 가는 일도 없

게 되었다. [도4] 

○ 삼달2리 강태춘(1932년생, 남) 씨는 1970년 전후까지 말로 남의 밭을 ‘밧림’ 

하면서 생계를 도왔다.  

40)    ‘굼부리’는 “‘오름’에 화산 폭발로 움푹 파진 분화구나 분지”라는 말. ‘오름’은 화산이 폭발하면서 

만들어진 화산재로 된 낮은 산이라는 말이다.  

41)    ‘밧담’은 “밭의 경계를 짓거나, 마소를 밭 안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마소로부터 보호하기 위

해 밭을 둘러싸고 쌓은 돌담”이라는 말. 

42)    ‘바령밧’은 “소의 배설물로 지력을 회복하기 위하거나 목장의 풀이 함부로 소의 발에 밟히지 않

게 밤에만 소를 몰아넣는 밭”이라는 말. 

43)    1997년 12월 31일, 세화리 김병수(1917년생, 남) 씨에게 가르침 받았다.  

44)    ‘촐왓’은 “마소의 월동 사료인 ‘촐’을 가꾸거나 자라는 밭”이라는 말. ‘촐’은 주로 겨울에 말이나 

소에게 먹이는 마른 풀이라는 말이다. ‘촐’은 ‘촐왓’이라는 일정한 밭에서 생산하였다. 

45)    ‘촐’은 “주로 겨울에 말이나 소에게 먹이는 마른 풀”이라는 말. ‘촐’은 ‘촐왓’이라는 일정한 밭에

서 생산하였다.  

46)    2009년 7월 31일, 삼달2리 강태춘(1932년생, 남) 씨에게 가르침 받았다.  

47)    녹산장은 “조선 후기 때 가시리(표선면) 지경 대록산과 성읍리(표선면) 지경 따라비오름 사이 평

원에 있었던 말 목장 이름”이라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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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농촌사회에 경운기 등장으로 삼달2리 강태춘(1932년생, 남) 씨는 말을 가

꿀 소용도 없게 되었다. 그 이후 ‘남테’48)가 등장하였다. 

○ 하천리 농고(農高) 출신이 ‘끄서귀’49)를 고안(考案)하여 밭의 지면을 고르거나 

씨앗을 묻는 일도 생겼다.  

 

‘촐왓’50) 

 

○ ‘촐왓’은 마소의 월동 사료인 ‘촐’을 가꾸거나 자라는 밭이라는 말이다. ‘촐’

은 주로 겨울에 말이나 소에게 먹이는 마른 풀이라는 말이다.  

○ 상도리 고순표(1915년생, 남) 씨는 종달리 지경 ‘용눈이’51)에 2천 평짜리 ‘새

왓’52)에서 1년에 ‘촐’ 50 ‘바리’53), 그리고 상도리 지경에 있는 ‘선수머세’ 

지경 3천 평짜리에서 1년에 65 ‘바리’ 정도를 생산하였다. 

○ 상도리 사람들은 추분(9월 23일경) 때 ‘촐’을 거두어들이고 난 ‘촐그르’54)는 소

의 방목지로 활용되었다.  

○ ‘촐왓’ 주인은 소 방목지로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

았다.  

[도4] 제주도 동력경운기 기술교육 수료 기념(1968년 9월 21일)

48)    ‘남테’는 “둥근 나무토막에 굵은 나뭇가지를 돌아가며 수없이 박아 붙여 만든 도구”라는 말. 굴려

서 밭 따위의 토양을 다지는 데 쓰는 도구이다. 

49)    ‘끄서귀’는 “길쭉길쭉한 잎나무를 수없이 함께 엮어 부채 모양으로 만들어, 뿌린 씨를 묻고 밭이

랑을 고르는 데 쓰는 도구”라는 말. 

50)    2006년 3월 7일, 상도리 고순표(1915년생, 남) 씨에게 가르침 받았다.  

51)    ‘용눈이’는 “구좌읍 종달리 산 25번지에 있는 ‘오름’ 이름”이라는 말. ‘오름’은 화산이 폭발하면

서 만들어진 화산재로 된 낮은 산이라는 말이다. 

52)    ‘새왓’은 “초가지붕을 덮는 풀인 ‘새’가 자라는 밭”이라는 말. 

53)    ‘바리’는 “한 마리의 소에 실을 수 있는 짐 또는 짐의 단위”라는 말. 지역에 따라 그 수량이 다르다. 

54)    ‘촐그르’는 “‘촐’을 베어낸 버린 빈 밭”이라는 말. ‘촐’은 주로 겨울에 말이나 소에게 먹이는 마른 

풀이라는 말이다. ‘촐’은 ‘촐왓’이라는 일정한 밭에서 생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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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도리 사람들은 망종(6월 6일경) 무렵에 ‘촐왓’ 돌담을 정비하였다. 이를 “‘촐

왓담’55), ‘추린다’56)”고 하였다.  

○ 이때부터 방목(放牧)을 위하여 누구라도 소를 ‘촐왓’에 들여놓을 수 없게 되

었다. 

○ 상도리 사람들은 망종(6월 6일경) 이전에 ‘에움’57)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촐왓’이나 ‘새왓’을 ‘에움’으로 활용하는 일도 있었다.  

○ 암소 한 마리가 겨울을 나는 데 ‘촐’58) 서른 ‘바리’59), 수소 한 마리가 겨울

을 나는 데 ‘촐’ 쉰 ‘바리’60)까지 먹었다.   

○ 상도리 사람들은 ‘촐’ 서른 ‘뭇’61)을 (한) ‘바리’62)라고 하였다.  

○ 하루에 ‘낫’63)으로 한 사람이 20∼30 ‘바리’64)를 벨 수 있었다. 

○ 테역(방동사니)이 많은 ‘촐왓’에서는 ‘낫’65)이 무끼는(무디는) 일도 있었다. 

○ ‘촐’66)을 소작하는 일을 ‘반작’이라고 하였다. 

○ 소작인이 묶는 일까지 끝내고 나서 주인과 밭에서 갈랐다.  

○ ‘촐왓’67) 주인은 ‘촐’ 3분의 1을 차지하였고, 소작인이 3분의 2를 차지하는 

것을 ‘삼분파’라고 하였다.  

○ ‘반작’과 ‘삼분파’는 ‘촐왓’의 정도에 따라 서로 달랐다.   

 

 

해녀 채취 대상물의 변동 

 

메역(미역)을 비단으로 여기다 

 

○ 1998년 3월 23일, 신흥리 해녀 박희옥(1923년생) 씨에게 해녀 채취물에 따른 

바다와 어법을 가르침 받았다. 신흥리는 조천읍에 속하는 행정리이자 법정

리이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때 조천리와 함덕리 일부를 분리, 통합하

여 신흥리(新興里)라는 마을이 생겨났다. 신흥리 소유 해녀 바다는 조천리와 

경계 지점 ‘개둑강’부터 함덕리와 경계 지점 ‘릿개’까지였다. ‘개둑강’은 

조천리와 경계 지점에 있는 바다 이름이라는 말이다. ‘릿개’는 함덕리와 

경계 지점에 있는 바다 이름이라는 말이다.  

○ 메역(미역)은 ‘새배’68)에 하영(많이) 납네다(납니다).  

55)    ‘촐왓담’은 “‘촐왓’의 밭담”이라는 말. 

56)    ‘추린다’의 ‘추리다’는 “돌담 따위가 헐린 곳을 잘 수습하여 원상태가 되게끔 하다”라는 말. 

57)    ‘에움’은 “밤에 소를 가두어 놓으려고 돌담으로 둘레를 빙 둘러 경계를 지어놓은 밭”이라는 말. 

‘에움’은 일소 공동 방목 집단이 공동으로 마련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일소를 방목하는 집단

을 ‘에움접’이라 하였다. ‘에움접’은 수소보다 암소를 비교적 많이 가꾸는 제주도 동부지역에서 

전승되는 일이 많았다. 

58)    ‘촐’은 “주로 겨울에 말이나 소에게 먹이는 마른 풀”이라는 말. ‘촐’은 ‘촐왓’이라는 일정한 밭에

서 생산하였다.  

59)    ‘바리’는 “한 마리의 소에 실을 수 있는 짐 또는 짐의 단위”라는 말. 지역에 따라 그 수량이 다르다. 

60)    ‘바리’는 “한 마리의 소에 실을 수 있는 짐 또는 짐의 단위”라는 말. 지역에 따라 그 수량이 다르다. 

61)    ‘뭇’은 “곡식이나 꼴 따위의 묶음의 단위”라는 말. 

62)    ‘바리’는 “한 마리의 소에 실을 수 있는 짐 또는 짐의 단위”라는 말. 지역에 따라 그 수량이 다르다. 

63)    ‘낫’은 “남정네들이 곧장 서섯 ‘촐’ 같은 것을 베는 자루가 긴 낫”이라는 말. ‘촐’은 주로 겨울에 

말이나 소에게 먹이는 마른 풀이라는 말이다. ‘촐’은 ‘촐왓’이라는 일정한 밭에서 생산하였다.  

64)    ‘바리’는 “한 마리의 소에 실을 수 있는 짐 또는 짐의 단위”라는 말. 지역에 따라 그 수량이 다르다. 

65)    ‘낫’은 “남정네들이 곧장 서섯 ‘촐’ 같은 것을 베는 자루가 긴 낫”이라는 말. ‘촐’은 주로 겨울에 

말이나 소에게 먹이는 마른 풀이라는 말이다. ‘촐’은 ‘촐왓’이라는 일정한 밭에서 생산하였다. 

66)    ‘촐’은 “주로 겨울에 말이나 소에게 먹이는 마른 풀”이라는 말. ‘촐’은 ‘촐왓’이라는 일정한 밭에

서 생산하였다.  

67)    ‘촐왓’은 “마소의 월동 사료인 ‘촐’을 가꾸거나 자라는 밭”이라는 말. ‘촐’은 주로 겨울에 말이나 

소에게 먹이는 마른 풀이라는 말이다. ‘촐’은 ‘촐왓’이라는 일정한 밭에서 생산하였다. 

68)    ‘새배’는 “신흥리 가운데 있는 바다 이름으로 ‘가문알코지’부터 ‘큰개’까지 바다 이름”이라는 말. 

‘가문알코지’는 신흥리 포구 서쪽이면서, 신흥리 766번지 가가운 바다에 있는 ‘코지’ 이름이라는 

말이다. ‘코지’란 바다 가운데로 뾰족하게 나간 갯바위거나 육지라는 말이다. ‘큰개’는 신흥리 포

구가 있는 후미진 바다 이름이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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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력 3월에 녜[潛女]덜이 ‘물에들엉’69), ‘게호미’70)로 ‘빕네다’71).  

○ 옛날 어른덜은 메역(미역)을 비단으로 알아수다(알았습니다).  

 

듬북(거름 해조류) 때문에 마을도 갈리다’72) 

 

○ ‘통’은 거름 해조류가 파도를 타고 밀려드는 갯가에 있는 물통이라는 말

이다.  

○ 일과리는 1937년 ‘통’ 소유 분쟁으로 말미암아 일과1리와 일과2리로 하

나의 마을이 쪼개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현재 일과1리 바다는 ‘텟갯머리’부터 ‘텟개’까지, 그리고 일과2리 바다는 ‘텟

개’부터 ‘한양개족은덕’까지이다. 일과2리 ‘통’은 ‘모살늪’73), ‘은물’74), 

‘한양개’75)였다.   

○ 해마다 일과2리 사람들은 ‘통’을 마을 사람들에게 ‘’76) 채취권을 팔았다.  

○ ‘통’ 관리 대표자를 ‘통장’이라고 하였다. 

○ ‘샛름’77)과 마름(마파람)이 불면 ‘’은 ‘통’으로 몰려들었다.  

○ ‘통’ 2개마다 책임자 한 사람을 ‘통장’이라고 하였다. ‘통장’의 진두지

휘에 ‘’78)을 채취하고 서로 나누었다.   

○ 1937년 지금의 일과2리 사람들이 ‘텟개’ 동쪽에 있는 ‘능개물’의 ‘’을 50

짐을 채취하여 소유하는 바람에 분쟁이 일어났다.  

○ 일과1리 사람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결과는 일과2리가 승소하였

다. 지금도 일과2리 사무소에는 그 당시 제주지방법원 재판 기록을 간직하

고 있었다. 

 

‘감태무레’의 등장 

 

‘감태무레’는 ‘헛무레’의 일종으로 해녀들이 물속으로 들어가서 막연히 감태를 

채취하는 물질이라는 말이다. ‘헛무레’는 해녀들이 막연히 소라, 전복, 물고기 등

을 잡는 물질이라는 말이다. 

1900년대 초까지 일본·국방성은 유럽에서 질산칼륨을 수입하였다. 그 당시 질

산칼륨은 전쟁물자로 작용하였다. 일본의 상선(商船)들이 유럽에서 일본으로 질산

칼륨을 운송하였다. 1904년에　러일전쟁이 일어났다. 러시아의 함대가 태평양과 

인도양에서 일본 상선들의 운송을 차단하였다. 일본은 질산칼륨 수입이 막혔다. 

질산칼륨의 부족 현상은 태평양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어졌다. 일본·국방성은 질

산칼륨 대신 요오드화칼륨을 얻으려고 애썼다. 

일본·국방성은 제주도의 감태 확보에 박차를 가하였다. 일본·국방성이 필요로 

하는 요오드 칼륨은 1년에 6∼7만 파운드(27,180∼31,710kg). 그중 제주도의 감태에

69)    ‘물에들엉’의 ‘물에들다’는 “해녀들이 해산물을 캐기 위해 물질하다”라는 말. 

70)    ‘게호미’는 “슴베를 자루 바깥 한쪽에 박아 철사 따위로 단단하게 묶어 만든 낫”이라는 말. 자

루 바깥 한쪽에 박고 철사 따위로 단단하게 묶어야 바닷물 속에서도 쉬 빠지지 않는다. 

71)    ‘빕네다’의 ‘비다’는 “해녀들은 ‘게호미’라는 낫으로, 그리고 어부들은 ‘줄아시’라는 낫으로 거

름으로 쓸 해조류 따위를 베다”라는 말. ‘게호미’는 슴베를 자루 한쪽에 박아 철사 따위로 단단

하게 묶어 만든 낫이라는 말이다. 자루 바깥 한쪽에 박고 철사 따위로 단단하게 묶어야 바닷물 속

에서도 쉬 빠지지 않았다. ‘줄아시’는 거름으로 쓸 잔가시모자반을 채취하는 기다란 낫이라는 말

이다. 

72)    2010년 3월 12일, 일과2리 문상선(1930년생, 남) 씨에게 가르침 받았다.  

73)    ‘모살늪’은 “일과2리 바닷가 ‘텟개’와 ‘은물’ 사이 후미진 개”라는 말. 

74)    ‘은물’은 “일과2리 바닷가 ‘모살늪’ 서쪽에 있는 용출수가 있는 바다 이름”이라는 말. 

75)    ‘한양개’는 “영락리와 바다 경계 지점에 있는 바다 이름”이라는 말. 

76)    ‘’은 “거름 해조류”라는 말. 

77)    ‘샛름’은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는 말. 

78)    ‘’은 “거름 해조류”라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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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1만 파운드(4,530kg)의 요오드화칼륨을 확보한다[타카하시 노보루(高橋昇, 1892-1946), 

『朝鮮半島의 農法과 農民』, 1998].  

제주도 해녀들은 일본·국방성이 필요로 하는 감태(또는 다시마) 생산의 선봉에 섰

다. 제주도 해녀들은 감태와 다시마를 채취하기 위하여 한반도, 일본열도, 러시아, 

그리고 중국까지 진출하였다. 『한국수산지(韓國水産誌)』(조선총독부 농공상부, 1910년)는 

제주도의 감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예로부터 제주도 사람들은 감태를 채취하지 않았다. 일본인이 감태를 사니, 이

것을 채취하기에 이르렀다. 성산포에 한국물산회사(韓國物産會社)를 설립하고 요오

드(沃度) 제조업을 시작하였다. 그 당시 목사(牧使)에게 의뢰하여 훈령(訓令)을 내려 감

태 채취를 장려한 결과 그 채취가 크게 늘었다.  

예로부터 제주도 사람들이 감태를 채취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바람에 갯가

로 떠밀려 온 감태 더미를 채취하여 거름으로 이용하였다. 여기에서 감태를 채취

하지 않았다는 것은 해녀들이 물속으로 들어가 감태를 따지 않았다는 말이다. 

1905년에 성산포에 들어선 한국물산회사는 소위 말하는 ‘감태공장’이었다. 이때

부터 제주도 해녀들은 ‘감태무레’로 감태를 채취하였다. 1916년에 일본인 코가네

마루 히로요시(小金丸汎愛)가 발표한 「해조생산조사」(海藻生産調査), 『조선휘보(朝鮮彙

報), 12월호, 136쪽』에는, 제주도 해녀들의 감태 채취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기록하

였다.  

제주도 연안의 어업권은 해당 마을 사람들에게 있다. 마을 해녀들은 바다로 헤

엄쳐 나가 감태를 땄다. 해녀들은 약 4미터에서 10미터까지 물속으로 들어가 해

산뭉를 채취하였다. 우량(優良)의 감태는 수심 12∼13m까지 들어가 따내기도 하

였다. 떼 한 척에 남자 1명, 해녀 2∼3인이 탔다. 남자는 배의 진퇴를 다루었다. 해

녀들은 ‘망사리’가 달린 ‘테왁’을 짚고 나가서, ‘눈’(水鏡)을 쓰고 잠수하여 ‘게호

미’로 ‘감태’를 채취하였다. 이것을 떼에 실었다. 배 가득 차면 육상으로 올려놓고 

말렸다. 떼는 물론 풍선으로도 감태를 땄다. 1개월에 한 해녀의 채취량은 약 100

관 정도였다.      

「미개의 보고 제주도」(未開の寶庫 濟州島, 전라남도 제주도청, 1924년)는, 제주도 해녀들이 

감태 채취가 한창 이루어지던 1916년과 1917년의 제주도 경제 상황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1916년, 유럽대전(제1차 세계대전) 덕택에 지금까지 비료로밖에 써먹지 못했던 감

태(요오드의 원료) 시세가 점점 상승하여 반출액(搬出額)이 10수만 원을 웃돌았다. 거기

다가 전년의 보리·조 농사도 먹고 남을 만큼 풍작이었기에 거지는 아주 자취를 감

추었다. 1917년, 차츰 경기가 좋아진 제주도는 새해에 접어들면서 감태 시세가 더

욱 상승, 점점 호경기를 보게 되었다. 

 

‘구제기무레’의 등장  

 

‘구제기무레’는 제주도 해녀들이 물속으로 들어가 맨손으로 또는 ‘골갱이’라는 

호미로 소라를 잡아내는 도구라는 말이다. 제주 역사 속에서 소라는 진상 품목에 

들지 않았다. 그러니 제주 역사 속에서 제주 해녀 사회에서 ‘구제기무레’는 존재할 

필요가 없었다.  

조선 시대 때, 제주 해녀들에게는 판매와 진상을 위한 미역과 전복, 스스로 먹기 

위한 모자반, 밭에 거름으로 쓰기 위한 해조류 등이 주요한 채취물이었다. 1911년 

강제 병합 직후 자료 「남선보굴제주도」(南鮮寶窟濟州島)에는 전복 30톤, 해삼 33.9톤

의 생산량을 기록하였다. 이때까지도 제주도 해녀 사회에서 ‘구제기무레’는 존재

하지 않았다. 1930년 자료 「제주도의 경제」(濟州島の經濟)에는 전복 1,162톤, 해삼 

131톤으로 증가하였고, 이전에는 채취하지 않던 소라 562톤으로 나타나기 시작

하였다. 이때까지도 제주도 해녀 사회에서 소라 생산량은 전복 생산량에 절반 정

도에 그쳤다.   

1937년 『제주도세요람』(濟州島勢要覽)에 따르면, 1936년 현재 전복 생산량은 

132,728톤(가격 49,733원), 소라 생산량은 1,786,828톤(가격 111,677원)으로 나타났다. 

드디어 제주 해녀 사회에서 소라 생산량은 전복 생산량보다 13.5배 많았다.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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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해녀 생산물 중에서 구제기는 단연 꼭대기에 올랐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제

주 해녀 사회에서 ‘구제기무레’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제주도 소라는 일본군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소라 간스메

(통조림) 공장이 여기저기 들어섰기 때문이었다. 『일본수산물통조림제조업요람』(日

本水産物罐詰製造業要覽, 일본·농림성수산국, 1934)에 따르면, 1933년 현재 제주도에 소라 통

조림공장은 17곳에 들어섰다. [도3]  

소라 통조림공장은 가파도에서 들어섰다. 마라도 김창부(1912년생, 여) 어르신 가

르침에 따르면, 김 씨가 15세가 되는 해인 1928년에 가파도에 소라 통조림공장이 

들어섰는데, 가파도와 마라도 해녀들은 그 덕택에 큰돈을 벌기 시작하였다.  

소라 통조림공장에서 소라 수량과 값을 적어 놓은 유가증권 같은 ‘만보’는 구제

기를 팔러온 해녀에게 한 장씩 주는 딱지였다. 15일마다 딱지의 수효대로 값을 계

산하였다. 구좌읍 행원리 해녀 홍복순(1931년생, 여) 어르신은 ‘만보’를 ‘구제기표’라

고 하였다. ‘구제기표’는 구좌읍 세화리나 김녕리 오일장에서 현금 대접을 받았다.   

 

‘성게무레’의 등장 

 

‘성게무레’는 ‘헛무레’의 일종으로 해녀들이 막연히 성게를 채취하는 작업이라

는 말이다. ‘헛무레’는 해녀들이 막연히 소라, 전복, 물고기 따위를 잡는 물질이라

는 말이다. 

조천읍과 구좌읍 해녀들은 성게를 ‘퀴’라고 하였다. 조천읍과 구좌읍 해녀 어장

에는 말똥성게, 보라성게, 분홍성게가 분포하였다. 조천읍과 구좌읍 해녀들은 말

똥성게를 ‘솜’, 보라성게를 ‘퀴’, 그리고 분홍성게를 ‘붉은퀴’라고 하였다. 1960년

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조천읍과 구좌읍 해녀들은 ‘솜’(말똥성게)만 조간대 하층에

서 잡았을 뿐이었다. 조천읍과 구좌읍 해녀들이 잠수하여 ‘퀴’(보라성게)와 ‘붉은성

게’를 잡기는 1965년대 이후 대일(對日) 수출의 길이 열리면서부터 시작하였다. 

1965년부터 1970년까지는 소금에 절인 성게의 알을 수출하였고, 1971년부터는 

소금에 절이지 않은 성게의 알을 나무상자에 담아 수출하였다. 조천읍과 구좌읍 

해녀들은 나무상자에 담은 성게의 알을 ‘곽성게’라고 하였다.  

 

오조리 해녀 사회의 ‘성게무레’ 

 

○ 1998년 4월 3일, 오조리 현금난(1932년생, 여) 씨에게 오조리 해녀 바다와 어

법 들을 가르침 받았다. 오조리 바다는 서쪽으로 시흥리(성산읍)과 경계 지점 

‘하논코’부터 동쪽으로 성산리(성산읍)과 경계 지점 ‘동축항끗’까지였다. ‘하

논코’는 시흥리 210번지에 있는 지경과 그 주변 바다 이름이라는 말이다. 

[도5] 제주도 구제기통조림공장 분포도[카와하라노리후미(河原典史)가 『靑丘學術論集』(청구학
술논집, 2001)에 발표한 「식민지기의 제주도에 있어서 일본인 어민 활동」(植民地期の濟州島におけ
る日本人漁民の活動) 논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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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현재, 오조리에는 30명 해녀가 물질하면서 생계를 돕고 있었다.  

○ 붉은퀴(분홍성게)는 껍데기(겉껍데기)가 붉은 거주(것이지). 색깔도 붉으곡(붉고), 여

물(알)도 훍곡(굵고), 여물(알)이 헤클아지지도(헝클어지지도) 아니주(않지).  

○ 1965년부떠 잡기 시작엿주(시작하였지). 

○ 음력 5월부터 음력 10월 시(무렵)에 붉은퀴(분홍성게) 잡앗주(잡았지).  

○ 붉은퀴(분홍성게)는 음력 10월 넘어가민 “고름 핀다”고 엿주(하였지). 붉은퀴

(분홍성게)가 ‘고름 피민’79) 맛이 씨주(쓰지).  

○ 붉은퀴(분홍성게)는 ‘보섭부리’80), ‘한여’81), ‘새여’82)에 하주(많지). 붉은퀴(분홍

성게)는 물이 짚은 디(데)만 싯주(있지). 

○ 붉은퀴(분홍성게)는 검은퀴(보라성게) 값보다 배 비싸낫주(비쌌었지). 

 

‘고달무레’와 ‘고장풀무레’의 등장 

 

‘고달무레’는 ‘헛무레’의 일종으로 해녀들이 막연히 갈래곰보를 채취하는 작

업이라는 말이고, ‘고장풀무레’는 ‘헛무레’의 일종으로 해녀들이 막연리 볏붉은잎

을 채취하는 잡업이라는 말이다. ‘헛무레’는 해녀들이 막연히 소라, 전복, 물고기 

따위를 잡는 물질이라는 말이다. 

 

오조리 해녀 사회의 ‘고달무레’와 ‘고장풀무레’ 

 

○ 1998년 4월 3일, 오조리 현금난(1932년생, 여) 씨에게 오조리 해녀 바다와 어

법 들을 가르침 받았다. 오조리 바다는 서쪽으로 시흥리(성산읍)과 경계 지점 

‘하논코’부터 동쪽으로 성산리(성산읍)과 경계 지점 ‘동축항끗’까지였다. ‘하

논코’는 시흥리 210번지에 있는 지경과 그 주변 바다 이름이라는 말이다. 

1998년 현재, 오조리에는 30명 해녀가 물질하면서 생계를 돕고 있었다.  

○ 고달(갈래곰보) 

○ 오조리 해녀들은 1985년부터 고달(갈래곰보)을 본격적으로 ‘물앗주’83).  

○ 고달(갈래곰보)은 음력 3월에 ‘뱃물질’84)로 ‘물앗주’85).   

○ 고장풀  

○ 고장풀(볏붉은잎)은 음력 3월에 뱃물질로 ‘물앗주’86). 

○ ‘고장풀밧’87)은 ‘넙여’88), ‘곱은뎅이’89), ‘할꿉지’90)주.  

79)    ‘고름 피민’의 ‘고름 피다’는 “성게가 알을 낳다”라는 말. 

80)    ‘보섭부리’는 “성산항 바깥 방파제 동쪽에 있는 바다 이름”이라는 말. 

81)    ‘한여’는 “성산항 가로 방파제 서쪽 끝에 있는 ‘여’ 이름”이라는 말. ‘여’는 바닷물 속에 잠겨 있거

나 조수가 크게 썰 때 드러나는 바위라는 말이다.‘한여’는 “성산항 가로 방파제 서쪽 끝에 있는 ‘여’ 

이름”이라는 말. ‘여’는 바닷물 속에 잠겨 있거나 조수가 크게 썰 때 드러나는 바위라는 말이다. 

82)    ‘새여’는 “성산항 바깥 방파제 동북쪽에 있는 바다 이름”이라는 말. 오조리 해녀들은 ‘새여’는 ‘안

새여’와 ‘밧새여’로 구분하기도 한다. 

83)    ‘물앗주’의 ‘물다’는 “해녀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해산물 따위를 채취하다”라는 말. 고달(갈

래곰보)은 고장풀(볏붉은잎)과 함께 일본 사회에서 생선회 장식품으로 인기가 높았기 때문이었

다. 1985년부터 오조리 해녀들은 대일수출품을 마련하려고 물속으로 들어가서 ‘고달’을 따기 

시작하였다. 

84)    ‘뱃물질’은 “해녀들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하는 물질”이라는 말. 

85)    ‘물앗주’의 ‘물다’는 “해녀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해산물 따위를 채취하다”라는 말.  

86)    ‘물앗주’의 ‘물다’는 “해녀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해산물 따위를 채취하다”라는 말.  

87)    ‘고장풀밧’은 “볏붉은잎이 많은 바다”라는 말.  

88)    ‘넙여’는 “성산항 바깥 방파제 서쪽에 있는 ‘여’ 이름”이라는 말. ‘여’는 바닷물 속에 잠겨 있거나 

조수가 크게 썰 때 드러나는 바위라는 말이다. 

89)    ‘곱은뎅이’는 “성산항 바깥 방파제 서쪽에 있는 바다 이름”이라는 말. 오조리 해녀들은 ‘곱은뎅

이’를 ‘안곱은뎅이’와 ‘밧곱은뎅이’로 구분하는 일도 있었다.  

90)    ‘할꿉지’는 “성산항 바깥 방파제 서북쪽에 있는 바다 이름”이라는 말. 



제주어 구술채록으로  
제주인의 삶 기록하기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김미진

92

○ 고달이영(갈래곰보와) 고장풀이영(볏붉은잎과) 찌(같이) ‘허채주’91). 게민(그

러면) ‘상군’92)덜은 고달(갈래곰보), ‘중군덜은’93) 고장풀(볏붉은잎)을 ‘물앗

주’94).  

91)    ‘허채주’의 ‘허채다’는 “‘채취를 허락하다’의 뜻으로 해산물 따위를 정해진 동안 금지했다가 

그것을 해지하다”라는 말.   

92)    ‘상군’은 “물질하는 기량의 정도가 가장 뛰어난 해녀”라는 말. 기량에 따라 ‘상군’, ‘중군’, ‘하군’

으로 나눈다.  

93)    ‘중군덜은’의 ‘중군’은 ‘중군’은 “물질하는 기량이 중간 정도인 해녀”라는 말. 

94)    ‘물앗주’의 ‘물다’는 “해녀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해산물 따위를 채취하다”라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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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념 정의 

 

•구술: 말로 이야기 하는 것 

•구술 증언: 개인의 과거 특정 사건이나 경험을 현재로 불러내어 서술하는 것 

                   - 심층면접, 구술사 자료 

•구술 자료: 과거에 대한 개인적인 기억들을 말로 표현한 자료 

•구술 생애사: 한 개인이 태어나면서부터 현재까지 살아온 경험을 현재로 불

러내어 서술하는 것 

•구술사: 개인이나 집단의 기억을 구술(口述), 즉 입으로 말하도록 해 역사적 사

실로 정리한 것  

•구비 전승: 여러 세대에 걸쳐 말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종교적 주문, 설화, 구

비문학 

•질적 연구방법론: 연구 대상이 행위하고 생각하는 일상에 참여하거나 그 일

상을 관찰하면서 연구 대상이 갖고 있는 경험 세계와 가치관을 당자자의 주

관적 시각으로 이해하는 연구 방식 ↔양적 연구방법론 

 

•구술 자료의 의의 

“기억된 경험” 

“문자 헤게모니에 저항하는 대항 담론” 

“과거에 대한 개인적인 기억들의 환기와 기록” 

“문헌 기록을 남길 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재현” 

“이제까지 이용되지 않았지만 보존할 가치가 있는 구술 기록” 

 

3. 우리나라 구술사의 시작과 제주 

 

•뿌리깊은나무 〈민중 자서전〉시리즈(1981~1992) 

Ⅰ. 구술 자료의 의의 

 

1. 최첨단 시대와 구술자료 

 

•선사시대(구술사): 문자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시대- 구비전승, 구술, 민담, 설

화 

•역사시대(문헌사): 문자 발생 이후의 시대 

- 기록, 역사서, 문헌자료 

- 구술 쇠퇴: 문자의 출현, 종이, 인쇄술의 발달,  실증 사학의 정립 

- 실증주의 역사학: “문서 없이는 역사도 없다.”  

                             문헌자료만 중요 그 외 자료 가치 폄하 

•현대사회: 최첨단 과학의 시대 

- 역사의 주체는 과연 누구인가?  

- 역사 연구의 영역과 관심 서술의 대상은 누구인가? 

- 구술사의 가치 재검토 

- 휴대용 녹음기 등 기술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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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이름 없는 민중이 입으로 쓴 자서전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1985) - 5.18 구술 증언 조사 

•이제사 말햄수다(1989) - 제주4.3 증언 채록 자료집 

•20세기 민중 생활사 연구단(2003~2006) - 한국민중구술열전:한국학술진흥재

단(영남대, 중앙대, 전북대, 목포대,  한국문화인류학회 등 참여) 

•국립국어원 권역별 지역어 조사(2004~2014) 

•국립국어원 민족생활어 조사(2007~2012) 

•제주어 구술채록 조사사업(2014~2016): 12개 읍면 3개 마을씩 36개 마을 조사 

•제주어 구술자료 표준어 대역 사업(2017~2020): 36개 마을 조사 자료 표준어 

대역 및 주석 작업 

•해녀, 문학,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를 구술로 기록 

 

4. 구술 조사의 성격 

 

•현장성 -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따라 다름 

•공동성 - 구술자와 면담자가 공동 참여하는 결과 

•주변성 - 소외되거나 억압받은 사람들의 기억들을 역사 안으로 인도 

•치유성 - 침묵의 기억에서 구술자를 해방, 치유 

•다양성 - 다양한 삶과 문화가 숨 쉬는 지방의 역사, 지방 문화 탐구 

 

5. 구술 자료의 한계 

 

•정확성 - 개인의 기억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서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음. 

•객관성 - 주관적인 감정과 생각이 반영되어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음, 

             - 문헌 자료는 과연 정확한가?  

             - 엘리트, 지배 계층에 의해 기술된 역사 문헌 자료는 객관적인가? 

•대표성-한 명 혹은 소수의 구술자가 그 지역과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가? 

 

☞ 구술사 방법론은 완결적이지 않다.  

☞ 문헌자료에 기반을 둔 이론 틀과 상호보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Ⅱ. 지역어의 가치 

 

1. 방언과 사투리 

 

•방언: 한 언어에서, 사용 지역 또는 사회 계층에 따라 분화된 말의 체계.  

- 지역 방언: 지리적 영역이 달라서 언어 차이를 보일 때  

- 사회 방언:  사회적 범주를 달리하여 언어 차가 나타날 때 

- 시간 방언: 시간적 영역을 달리할 때-국어사 연구 

•사투리: 표준어가 아닌 것, 해당 언어체계의 일부로 특정 지방에서만 사용되

는 말. 

•지역어: 어떤 한 지역의 말. 방언 구획과는 관계없이 부분적인 어떤 지역의 

말. 

•토착어: 어느 지역에서 본디 쓰던 언어이자 원주민이 사용하는 언어 

•제주어: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 도민의 

문화정체성과 관련 있고, 제주 사람들의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하는 데 쓰는 

전래적인 언어 

 

2. 방언의 존재 가치 

 

•언어 다양성: 생물종 다양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생태계의 균형과 순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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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진화의 길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언어의 진화도 언어의 다양함을 바

탕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언어의 대표와 표준만을 옹호하는 일은 언어의 

다양성 자체를 무너뜨리는 일이고, 이는 곧 진화에 역행하는 일이다.  

•언어와 정체성: 데이비드 크리스털(David Crystal)은 ‘언어의 죽음(Language Death)’

에서 어떤 소수의 언어든, 언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존재가 힘센 언어에 의

해 사라져 가는 것은 ‘비극’을 넘어 ‘재앙’으로 간주하고 있다. 인류의 삶에는 

다양성이 필요하고, 다양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언어는 나름의 정체성을 가

져야 자연스럽다. 언어는 역사의 저장고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지식 총량에 

기여하기 때문에 어떠한 언어든 사라진다는 것은 인류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의미한다. 

•언어의 사멸: 열세 언어와 우세 언어의 접촉으로 열세 언어에 처음 나타나는 

현상은 차용어 증가이다. 처음에는 열세 언어에 존재하지 않는 어휘만 차용

하지만 점차 차용어의 수와 빈도, 범위가 확대된다. 전문어, 학술용어 등에서 

시작하여 일상어까지 잠식된다. 한국어는 중국어로부터 차용어가 많으며 한

자어 없이는 언어생활이 불가능하다. 현대에 와서는 많은 어휘가 영어로 차

용되고 있으며 영어의 영향력이 계속되고 있다. 표준어와 방언의 관계도 이

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방언은 구어로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 숨 쉬는 언어 

•언어학적 가치: 언어의 역사적인 변화 과정을 통해 언어의 계통과 변화과정 

등을 찾을 수 있음. 제주어의 국어사적 가치.  

•문화적 가치: 민속과 풍속 등 지역적 문화의 표출 방법  

•일상적 가치: 어머니의 언어를 통한 자연스러운 자기표현 

•연대적 가치: 집단의 기억을 상기시키고 공동체 의식을 결속하는 매개체 

 

 

 

3. 방언 조사 방법 

 

•방언 연구를 위해서는 조사된 자료의 존재가 필수적 

•이미 조사된 자료 이용, 현지 조사를 통한 자료 확보 

•질문법(설문지법, 면담법): 설문이나 면담을 통해 구술 제보자에게서 직접 자료를 

구하는 방법 

•참여 관찰법: 일정한 언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면서 관찰을 통해 제

보자의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 

 

 

Ⅲ. 구술 조사의 방법 

 

1. 조사 전: 기획 

 

•무엇을, 왜, 어떻게 할 것인가? 

- 주제 설정, 조사 목표 설정 

- 조사 지역, 조사 기간, 예산, 조사 인력 등 

•조사 준비 

- 조사 내용 항목화 

- 질문지 만들기: 질문의 눈높이를 맞춰라 

- 조사 준비물: 녹음기, 비디오카메라, 카메라, 관련 사진, 필기도구 등 

 

2. 조사 실행 

 

•예비조사 

- 문헌 자료 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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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지역 사전 답사: 마을 현황, 지리 파악 

- 예비 조사 대상 방문, 인맥을 통한 소개, 예비 조사자 명단 작성 

 

•구술자 선정 

- 조사 내용과 목적에 따라 구술자의 조건 결정 

- 정보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함 

 

 ※ 제주어 구술 조사의 제보자 선정 기준 

나이: 80세 이상 

출신지: 그 지역의 토박이(부모와 조부모) 타지역에서 생활하지 않은 사람 

교육 정도: 공식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언어 습관: 발음이 정확해야 함, 이야기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본 조사 

- 시작할 때 기본 정보 녹음하기, 배경 녹화하기 

- 녹음과 녹화는 구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구술자와 신뢰 유지: 시간 약속 엄수 

- 편안한 분위기 조성: 구술자의 집 

- 잘 듣기, 경청의 자세와 맞장구 

- 질문은 한 가지씩, 확인 질문하기, 명확히 하기 

- 조사 시간 

- 사례비 

 

•유의 사항 

- 유대감(라포)를 형성하라. 

- 자연스럽게 행동하라. 

- 제보자의 발화는 무조건 맞다. 

- 제보자가 침묵을 채우게 하라. 조사자는 가급적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좋다. 

- 강요하지 마라. 

- 자신의 편견을 접어라 

 

3. 조사 후 

 

•자료 정리 

- 복사본 제작, 파일 내려받기 

- 면담 일지 작성 

- 음성 자료 문자화  

- 하나도 빠짐없이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녹음 내용을 빠짐없이 글로 표현 

- 들리지 않는 부분 표시, 담화 표지, 감탄사 등 기록  

 

•편집하기-다시 쓰기 

- 구술의 원형을 최대한 유지하는 형태(대화 양식으로 정리) 

- 해설, 분석이 결합된 형태 

- 연구자의 문제 의식을 중심으로 구술자료를 활용한 형태-논문 

- 집단적 생애사 - 비슷한 경험을 공유한 사람의 이야기 형태 

 

  ※ 제주어 구술 자료의 해석과 분석 

- 음성 및 영상 자료를 구술의 원형을 유지하여 한글 전사 

- 제주어의 경우 표준어화 작업(각주 작업)  

- 필요한 내용을 주제별로 정리, 소제목 달기(찾아보기, 사진 등 추가 작업) 

- 연구 논문의 형태에서 필요한 부분 발췌하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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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구술 조사 자료와 활용 

 

1. 조사 관련 서류 

 

 

 

 

 

 

 

 

 

 

 

 

 

 

2. 제주어 구술 자료 표준어 대역 사업(2017~2020) 

- 제주학연구센터 홈페이지(제주어자료실/구술자료) 에서 PDF 파일로 볼 수 있음. 

 

 

 

 

 

 

 

 

 

 

 

 

 

 

 

107017 @ 게민 이제 콩국, 콩국은 어떻게 끌립니까? 나 그거 못 끌령 맨날 갈

갈헴서.(그러면 이제 콩국, 콩국은 어떻게 끓입니까? 나 그거 못 끓여서 맨날 ‘갈갈’해.) 

107017 # 콩국은이, 콩루 물에 타.(콩국은, 콩가루 물에 타.) 

107017 @ 콩룰 물에 카?(콩가루를 물에 타?) 

107017 # 언물에 카근에, 물 팔팔 끌릴 때 소로록허게 비와이. 비왕 확확 젓어

불민 콩국 안 뒈어. 가르륵헤여 비어.(찬물에 타서, 물 팔팔 끌을 때 소르르하게 

부어. 부어서 확확 저어버리면 콩국 안 돼. ‘가르륵’해 버려.) 

107017 @ 응.(응.) 



105104

107017 # 게민, 불 인 불 놔근에 그 우트레 이제 소금 솔솔 쪼끔쪼끔 뿌리멍 

간 맞촤가멍 부그락하게 궤듯, 젓질 말아, 젓지 말앙 부끔직허건 불 

 추아 불곡, 경헹 우싹허게 궤거들라근에, 폭 솟뚜게 더껑 놔

두면, 놧다근에 쪼꼼 잇당 틈 자건 그때 영 젓으민 콩국이 투박투박

투박 헤여이 그땐. 두부국 닮아. 두부 놓앙 끌린 거 닮아.(그러면, 불 낮은 

불 놔서 그 위에 이제 소금 솔솔 조금조금 뿌리면서 간 맞춰가면서 ‘부그락’하게 끓듯 젓지 

마라. 젓지 말고 끓을 듯하면 불 조금 낮춰 버리고, 그래서 ‘우싹’하게 끓거든, 폭 솥뚜껑 덮어

서 놔두면, 놨다가 조금 있다가 뜸들이면 그때 이렇게 저으면 콩국이 ‘투박투박투박’ 해 그

땐. 두부국 같아. 두부 놔서 끓인 거 같아.) 

107017 @ 응.(응.) 

107017 # 그추룩 허주 콩 앙, 물 캉 막 영 젓어불민.(그렇게 하지, 콩 갈아서, 물 타서 

막 이렇게 저어버리면.)  

107017 @ 맛엇어, 비려.(맛없어, 비려.) 

107017 # 응, 그자 가르륵 헤여.(응, 그저 ‘가르륵’ 해.) 

107017 @ 거기 무시거 안 놔? 삐나, 무수나?(거기 무엇 안 놔? 무나, 무나?) 

107017 # 아, 무순 놔.(아, 무는 놔.) 

107017 @ 아, 무수나 물?(아, 무나 나물?) 

107017 # 배추 놔도 좋고, 무수 놔도 좋고여, 이건.(배추 놔도 좋고, 무 놔도 좋고야, 이

건.) 

107017 @ 그거 언제 놔? 물이나 그건.(그건 언제 놔? 나물이나 그건.) 

107017 # 물 먼저 놔놩, 그 우트레 비와 놔근에  번 처암이 놀 때랑 휘허게 

 번 젓어. 젓어놩, 만히 놓으민 콩이 영 북삭하게 올라와이.(나물 

먼저 놓고 나서, 그 위에 부어 놔서 한 번, 처음에 놓을 때랑 휘하게 한 번, 저어. 저어놔서, 가

만히 놓으면 콩이 이렇게 ‘북삭’하게 올라와.) 

107017 @ 응.(응.) 

107017 # 올라오는 거 자꾸 젓어불민 가르륵 헤근에 영 콩국 닮지 안허여. 기

자 우트레 저 간장이든 게난 아씩  맞췅 이 물을  맞추지 말앗

당.(올라오는 거 자꾸 저어버리면 ‘가르륵’해서 이렇게 콩국 같지 않아. 그저 위에 저 간장이

든 그러니까 살짝 간 맞춰서 이 물을 간 맞추지 않았다가.)  

107017 @ 예.(예.) 

107017 # 그 콩국 비와 논 후제랑 간장이나 소금이나 북삭하게 부꺼 불어 가건 

간장이라도 숫고락으로 영 거리멍 솔솔 우트레 쪼끔 그 에 맞을 만

이만 헷다근에 경 헷다근에, 솟뚜게 푹 더껑  잇다근에 솟뚜게 열

어동 영 젓으민 투북투북투북 허여. 그땐 두부국 닮아.(그 콩국 부어 놓은 

후에랑 간장이나 소금이나 ‘북삭’하게 끓어 버려 가면 간장이라도 숟가락으로 이렇게 뜨면

서 살살 위에 조금 그 간에 맞을 만큼만 했다가 그렇게 했다가, 솥뚜껑 푹 덮어서 조금 있다

가 솥뚜껑 열어두고 이렇게 저으면 ‘투북투북투북’ 해. 그땐 두부국 같아.) 

107017 @ 예.(예.) 

107017 # 경허는 거지이, 이거 비와 놩 막 젓으카부덴? 이디 사름들도 요새 엿

날 어른들도 헐 줄 몰르켜 허멍 막 젓어불민 가르륵허여. 그럼 콩국 

닮질 안허여, 게난.(그렇게 하는 거지, 이거 부어 놔서 막 저을까봐? 여기 사람들도 요

새 옛날 어른들도 할 줄 모르겠다 하면서 막 저어버리면 ‘가르륵’해. 그럼 콩국 같지 않아, 그

러니까.) 

107017 @ 맞아.(맞아.) 

107017 # 것도 영 젓어불민 갈갈허여.(그것도 이렇게 저어버리면 ‘갈갈’해.) 

107017 @ 그럼 한 번도 젓지 말아야 허여?(그럼 한 번도 젓지 말아야 해?) 

107017 # 젓지 말앙 그자 북삭하게 올라오랑 부글부글 그 궤어가민 알로 물 궤

어가민 북삭하게 올라와이.(젓지 말고 그저 ‘북삭’하게 올라와서 부글부글 그 끓어

가면 아래로 물 끓어가면 ‘북삭’하게 올라와.) 

107017 @ 예.(예.) 

107017 # 게난 그거 부끄지 못하게, 이놈으 거 물은 가민 와싹 부끄지 안허

메.(그러니까 그거 끓지 않게, 이놈의 거 짠물은 가면 ‘와싹’ 끓지 않아.) 



107106

107017 @ 아.(아.) 

107017 # 게난 간장이든 소금이든 그자 우트레 쪼끔쪼끔 뿌리멍 알로 은 불

로 쪼끔 다근에,  맞을 만이 간장이든 소금이든 놔지건 불 톡 꺼

둬근에 폭 뚜께 더껑 놧당  잇당 영 젓으민 그때 투박투박허여, 

그때.(그러니까 간장이든 소금이든 그저 위에 조금조금 뿌리면서 아래로 낮은 불로 조금 

삶다가, 간 맞을 만큼 간장이든 소금이든 놓으면 불 톡 꺼두고 폭 뚜껑 덮어서 놨다가 조금 

있다가 이렇게 저으면 그때 ‘투박투박’해, 그때.) 

 

 

젓지 말앙 부끔직허건 불  추아  

- 콩국 

 

‘콩국’은 끓는 물에 콩가루와 채소를 넣어 만든 국이다. 제주의 콩국에는 배추나 

무를 넣어야 제맛이다. 다른 지역에서는 여름철에 콩을 갈아 만든 콩물에 면을 넣

어 콩국수를 만들어 시원하게 먹는다면 제주에서 콩국은 따뜻하게 만들어 먹는 겨

울철 별미다. 콩가루를 물에 개어 끓는 물에 붓고 넘치지 않게 불 조절을 해야 한

다. 끓어 넘치거나 너무 많이 저어 버리면 제대로 된 콩국을 맛볼 수 없다. 국이 거

의 다 될 즈음에 소금으로 간을 하면 콩가루가 덩어리져서 두부처럼 뭉쳐진다. 두

부를 만들 때 소금물을 간수로 사용하고 콩가루를 엉기게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콩국은이, 콩루 물에 타. 언물에 카근에 물 팔팔 끌릴 때 소로로허게 비와이. 비

왕 확확 젓어 불민 콩국 안 뒈어. 바르륵헤여 비어. 게민 불, 인 불 놔근에 그 우트

레 이제 소금  쪼끔쪼끔 뿌리멍 간 맞촤 가멍 부그락허게 궤듯, 젓지 말아. 젓

지 말앙 부끔직허건 불  추아 불곡. 경헹 우싹허게 궤거들라근에 폭 솟뚜게 

더껑 놧다근에 쪼꼼 잇당 틈자건 그때 영 젓으민 콩국이 투박투박헤여이. 그땐 두

부국 닮아. 두부 놓앙 끌린 거 닮아. 그추룩 허주. 콩루 놩 눌카 부덴 처 영 젓어 

불민 그자 바르륵헤 비어. 〈오윤생(1932년생) 남원읍 태흥리 구술〉 

(콩국은, 콩가루 물에 타. 찬물에 타서 물 팔팔 끓을 때 ‘소로로’ 하게 부어. 부어서 확확 저어 버리면 

콩국 안 돼. ‘바르륵헤’ 버려. 그러면 불, 낮은 불 놔서 그 위로 이제 소금 살살 쪼끔쪼끔 뿌리면서 간 맞

춰 가면서 ‘부그락허게’ 괴듯, 젓지 마. 젓지 말고 끓어 넘칠 듯하면 불 조금 낮춰 버리고. 그렇게 해서 

‘우싹허게’ 끓거든 폭 솥뚜껑 덮어서 놨다가 조금 있다가 뜸 들면 그때 이렇게 저으면 콩국이 ‘투박투

박’해. 그땐 두붓국 같아. 두부 넣어서 끓인 거 같아. 그렇게 하지 콩가루 넣어서 눌어 버릴까 봐 마구 

이렇게 저어 버리면 그저 ‘바르륵헤’ 버려.) 

 

궤다: 끓다. 

눌다: 눋다. 

바르륵허다: 갑자기 끓어오르다. 

부그락허다: 속이 꽉 차지 않고 불룩하게 부풀어 오르다. 

부끔직허다: 끓어 넘칠 듯하다.  

소로로: 물 등의 액체를 조심스레 붓는 모양. 

언물: 찬물. 

우싹허다: 갑자기 끓어오르다. 

젓다: 젓다. 어간 다음에 모음 어미가 올 때 ‘젓어, 젓으면’처럼 활용한다.  

투박투박: 두부 따위가 덩어리져서 무르게 굳은 모양. 

틈: 뜸. 음식을 찌거나 삶아 익힐 때에, 흠씬 열을 가한 뒤 한동안 뚜껑을 열지 않

고 그대로 두어 속속들이 잘 익도록 하는 일. 

카다: 타다. 액체에 소량의 액체나 가루 따위를 넣어 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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